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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고객의 중요성     18-04-10

최근에  네살되는 외손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저의 집 근처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찾아간 첫번째 식당은 대 만원이어서 두 시간 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번 째 식당도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만원이었습니다. 다 같은 쇼핑몰 안에 들어 있는 식당이었습니다.세번째 식당도 만원이었지만  약 10여분 기다렸더니 우리 일행 9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선 저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이 근방에 누군가가 한식당을 열면  영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 식당의 영업이 그리 잘되는지 그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한식 식당과의 차이점이 뭐인지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띤 차이점은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앉자 마자 어린 아이 각자에게 색칠할 종이와 대 여섯 가지 색갈의 펠트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크레용을 주기도 합니다만 다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가 받은 색칠 종이에 색칠을 하느라고 장난도 치지 않고 음식을 기다리는 것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에서는 색칠 종이뿐만 아니고 윅키 스틱스 (Wikki Stix)도 한 봉지씩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윅키 스틱스란 쉽게 휘어지는 플라스틱 막대기인데 그것을 이리 저리 휘어서 글자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물을 만들 수도 있는 손까락 크기의 막대기들입니다. 색칠을 하랴 윅키 스틱스를 갖고 이것 저것을 만드느라고 저의 손자녀들은 배고픈 것도 잊은듯 바삐 손을 놀렸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칠한 그림과  윅키 스틱스로 만든 이런 저런 형태의 사물을  부모와 저에게 보이면서 즐거워 했습니다.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가족 식사를 위하여 식당을 선택할 때에 어린 아이들의 영향이 60%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위에 말씀드린 식당에서는 색칠 종이와 윅키 스틱스 외에도 어린이들에게 보통 이상의 배려를 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큼직한 컵에 음료를 담아 왔지만 어린이들에게는 각종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약간 작은  색갈 컵에 담아왔습니다. 어린이들은 컵을 엎질으기 쉽기 때문인지 엎질러도 음료가 흘리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 우대 때문에 그와 같이 대형 식당이 평일에도 대 만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음에 경영강의를 할 때에 윅키 스틱스를 구해서 수강생들에게 나눠 줄 작정입니다.

한인 식당도 잘 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지금  영업이 잘된다고 안일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고객수가 줄어갑니다. 경쟁이 없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는 사업의 성패가 경쟁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은 반드시 동종 업자만도 아닙니다.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 뿐만 아니라  버스나 기차회사와도  경쟁을 합니다. 식당들도 동종 식당뿐만 아니고 패스트 프드 업체나  스스로 도시락을 챙기는 주부들과도 경쟁을 합니다. 경쟁에 있어서 비교적 손쉽게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배려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입을 옷을 고르면서도 그 옷을 입을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런 옷을 살 부모는 안계실 것입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패스트 푸드에서 어린이 장난깜이 포함된 해피밀이나 키드밀을 제공하여 어린 아이들의 환심을 끌기 때문에  성업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유명 체인이 아니드라도 그들과 같이 아니면 그들보다 더 나은 어린이 우대 정책을 채택하면 어떤 영업이라도 장사가 잘 될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 주지 하다시피 주류 사회의 식당에 가보면 어린이용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용 메뉴를 보면 양도 적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한식당에 가보면 어린이용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장 많이 듣는 요구는 “빈 그릇 하나 주세요” 입니다. 즉 엄마가 자기의 음식을 약간 덜어서 아이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만일 어린이용 메뉴를 제공한다면 쉽게 그런 식사를 주문할 것이기 때문에 빈 그릇 한개를 주는 것 보다 약간이나마 매출액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한인 업체에서도 주류 사회의 업소들과 효과적으로 경쟁을 하려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배려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

